
권력과 언론의 건강한 긴장 관계는 지켜져야 한다
​

  청와대가 국민소통수석으로 윤도한 전 논설위원을 임명했다. 윤도한 수석은 지난주까지 MBC에 재직
하다 2018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자로 명예퇴직했다. 직전까지 회사에서 보직을 맡거나 일을 하고 
있다가 곧바로 청와대로 간 경우와는 다르긴 하지만, 사실상 현직 언론인이 청와대에 직행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노동조합은 유감에 앞서 안타까움을 느낀다. 윤도한 수석은 MBC 노동조합의 1호 조합원이었다. 
1987년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진 방송 독립과 공정방송 투쟁에서 언제나 모범이 되어온 선배 언론인이었
다. 이명박 정권 당시 국가정보원의 개입으로  폐지된 시사고발 프로그램 <뉴스 후>를 만들고 진행했
다. 권력의 MBC 장악에 저항하다  탄압받으며 유배지를 전전하다, 오랜 투쟁으로 쟁취한 MBC 정상화 
이후 <100분 토론> 진행자로 지난해 현장에 복귀했다. 

  존경과 신망을 받던 윤도한 기자이기에 실망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국민소통수석은 대통령의 대국
민 소통과 국정 홍보를 총괄하는 자리이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권력을 감시하고 고발하는 것을 소명으
로 여기던 분이 다른 자리도 아닌, 청와대를 대표해 홍보하는 자리로 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가 없
다.

  권력은 언제나 언론을 길들이고 언론인을 이용하려는 속성을 갖는다. 이미 수많은 MBC 출신 인사들
이 정치권에 몸을 담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공영방송에서 앵커나 보직을 맡아 권력의 나팔수 역할을 
하던 KBS 민경욱, MBC 정연국 기자를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해 한겨레 김의겸 기자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언론계 내부에서는 많은 논란이 
일었다.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언론과 권력이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감시와 견제를 받
지 않는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려 하고 민주주의와 법치를 훼손한 역사는 멀리 갈 것도 없이 불과 얼마 
전까지 벌어졌다. 공영방송의 언론인은 특히 엄정한 정치적 독립과 공정성, 정확성을 요구받는다. 그래
서 당사자의 진정성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떠나, 감시와 견제자에서 정치 행위자로 직행하는 행태는 
방송 독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고, 현역 언론인들의 진정성을 퇴색시키는 일이다.

  1987년 12월, 기자 윤도한은 MBC 곳곳에 눈을 치켜뜬 경찰과 안기부를 피해 영등포의 한 여관에 몰래 
동료들과 모였다. 치열한 토론 끝에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공정방송 정신을 담은 문화방송 노동조합이 
탄생했다. 87년 겨울 초심의 종착점이 청와대 홍보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제 그는 우리 언론인들의 감
시와 견제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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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의 청와대 직행, 매우 유감스럽다


